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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프로그램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수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주신 MIRO 교수님께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힘 써주시고, 수업내용도 천천히 설명해주시고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수업해주셨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얼마든지 물어봐달라고 하셨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친절하게 답장주셨다. 그 외에 TOMAS 교수님 수업 또한 아주 좋았다. 

그룹으로 결성해 친환경 사업을 ASEAN 국가 중에 사업을 설립하는거였는데 팀원들과 

친환경 사업 아이디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할건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직접 

조원들과 찾아보며 영어로 발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고나니까 엄청 뿌듯하고 

영어로 관련된 자료조사에 찾는 것도 익숙해졌다. 수업도 동작과 함께 천천히 

말씀해주셔서 수업 내용 이해가 덕분에 수월했다. 마지막 MIRO 교수님의 조별과제에 

많은 시간 투자를하며 힘들었다.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외에 국가에 대한 소개, 부패과정들을 발표를 준비하면 됐다. 내 전공과 연관이 없어서 

처음엔 이것들에대해 자료조사하며 막막하였지만 조원들과 같이 자료 찾아보고 

토론해보고 많은 시간을 가져가며 발표를 마쳤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다.  

 투어 프로그램도 정말 좋았다. 방콕에 있는 유명한 사원들이 많은데 직접 가기에는 

교통이 어렵고 방문 비용도 들지만, 투어를 통해 무료로 버스 대여해주시고 사원입장도 

무료로 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교환학생 도우미 같은 버디들의 도움으로 이 사원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면서 투어를 하니까 투어의 질이 높아졌다. 그 외에 섬 투어, 

디너크루즈투어 여러가지를 했다. 그 중에 레이저 태그게임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이 때,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회사 방문으로는 

은행방문, 태국회사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도 잘해주셔서 기업방문을 하면서 흥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추천해주고 싶고 더더욱 저도 해외에 

학교체험활동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